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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we ran a collage fashion illustration program. We used in depth personal interviews to find if
there are any change in self-image by psychologically analyzing the features of self-images expressed in the pieces of fash-
ion illustration. The total number of objects were five females students majoring in fashion design in Busan. They were
hoping to have a psychology consultation to resolve their concerns about the future, family affairs, appearance, and
careers. Collage fashion illustration program was used as a experimental tool to find the psychological features shown in
the formats and content of collage fashion illustration. We then figure out how pre and post diagnosis were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terms of ego-identity and DAP. As a result, the formats in collage fashion illustration are related to the self
images such as psychological energy, incompetency, suppression, and tendency of self-centered. Also, the contents of the
fashion expression are related to the self-images such as dependency, avoidance, wariness, and self-regard. All of the par-
ticipants have improved self-regard and active action due to improvements in subjectivity, initiative, and goal orientation.
Therefore, they could change from pessimistic self-images to optimistic 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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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회가 급변하고 다원화되면서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들이 증

가함에 따라 치유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몸과 마

음의 치유를 주제로 한 생태치유뷰티휴양의료를 체험하는 힐링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며(Meilgungje, 2012) 대중매체에서는

힐링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한

국사회의 대학생들은 학업과 취업, 경제적 불안 등의 많은 스

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자살률이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제기

되고 있다. 이러한 대학생들을 위한 심리 치료적 접근은 그들

이 갖는 정신적, 정서적 갈등이나 잠재된 문제점들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자기성

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Jung, 2005). 이에 교과부는

대학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생 정신 및 심리상담소 운영

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

라고 밝혔다(Yonhapnews, 2011). 

대학생 시기는 자율적인 역할수행, 경제적 독립, 신체적, 정

신적인 많은 변화로 자아정체감의 위기를 겪으며 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확립하는 시기이다. 이

는 청년기에 이루어야 할 핵심적인 발달 과업이며(Kang, 1992)

이 시기의 정체감 확립은 통합적인 자아상(Self-image)의 정립

을 의미하고, 자기의 성격, 취향, 가치관, 능력, 관심, 인간관,

세계관 등에 명확한 이해와 이를 지속하며 통합을 이루어가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Seo, 2010). 긍정적인 자아상은 인간의

생각, 감정, 행동 등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으로, 긍

정적인 자아상의 개발과 유지는 정신건강과 사회, 심리적 안녕

에 중요한 요인이 되며 개인으로 하여금 가치 있고 능력이 있

다고 생각하여 자신감을 갖도록 한다. 그러나 부정적인 자아상

을 가진 개인은 자신이 무가치하며 쓸모없고 약하다고 생각하

여 열등감을 갖고 자신을 학대하며, 불안한 심리상태와 불안정

한 성격을 형성하게 된다(Musa & Roach's study (as cited in

Lee, 2006)). 이러한 시기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상과 관련

된 심리 치료 프로그램은 미술치료, 독서치료, 음악치료, 연극

치료, 원예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 패션과 관

련된 심리치료 연구로는 정신장애자를 대상으로 한 의상치료

(Sin, 1999), 정신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패션프로그램(Park

& Lee, 2002), 우울과 정신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의상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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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Jee, 2012) 등으로 대부분 정신장애나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의상을 이용한 외모개선을 통한 정서적 변화에 관한

연구이며 일반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패션일러스트

레이션과 관련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패션은 자아표현의 도구적 수단이며 패션을 주제로 이미지

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은 자아상이 표현

되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콜라주 기법은 패션일러스

트레이션에서도 많이 활용되는 기법으로 최근 심리 치료적 미

술매체로써 많이 연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대학생을 대

상으로 하여 콜라주 패션일러스트레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의류학적 측면에서의 심리적 연구와 함께 콜라주 패션일러스트

레이션에 나타난 자아상의 특성을 알아보고 심리 치료적 효과

를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을 이

용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정체감의 혼미를 겪고 있는 대

학생들에게 긍정적 자아상을 형성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패션과 자아상

의복은 무언의 언어로써 개인이 소속된 단체, 직업, 사회경

제적 지위 및 문화 등을 나타내며 심리적으로는 개인의 자아개

념, 태도, 성격, 가치관 등을 표현해주므로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즉 의복은 자아의 한 구성요소이

고 자아가 확인되는 외모의 한 측면이며, 자기에 대한 정체감,

기분, 태도를 전달하는 의미 있는 상징이다(Sontag, Schlater's

study(as cited in Hwang, 2009)). 자아상은 사전적 의미로 자신

의 존재, 능력 또는 역할 등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주관적

인 평가와 견해(Korea national institute for special education,

2009)를 말한다. Lee and Kim(2003)은 자아상이 자아개념, 자

기이미지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고 하였고 Enomoto(2008)와

Choi(2003)는 자아존중감(self-esteem), 자아효능감(self-efficacy),

자아정체감(self-identity) 등 여러 가지 개념으로 정의되어왔다

고 하였다. 

의류학 영역에서의 자아상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Lee and

Lee(1999)는 자아정체감이 의복혜택, 의복 속성 평가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고 Lyu and Lee(2004)와 Yeom and Kim(2004),

Chung(2006)은 대학생의 자아개념, 자기이미지, 자아존중감이 의

복구매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또 Lyu(2003)와 Yun(2007)은

자아개념, 성격특질, 자기이미지가 의복태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

으며 Seo et al.(2008)과 Lee(2008, 2009)는 청소년의 신체 이미

지, 사회적 자아개념, 자아존중감이 의복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의류학 분야에서의 자아상은 의복추구혜택과 의

복속성, 의복 구매, 의복태도와 의복행동에 깊은 관련이 있으며

의복은 자아상이 표현되는 중요한 도구임을 알 수 있다. 

 

2.2. 콜라주 패션일러스트레이션

콜라주(Collage)라는 말은 기존의 이미지를 ‘가위로 자르고

풀로 붙여’ 결합하는 방법, 또는 그러한 기법으로 제작된 그림

을 가리킨다(Osborne, 2001). 콜라주는 이질적인 재료와 표현

기법들이 충돌하고 결합하여 그 재료와 기법 자체의 특성을 넘

어선 ‘비유적, 연상적, 상징적’인 효과를 지닌 하나의 화면으로

탄생되는 변증법적인 이미지의 조립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다양한 방법론이 존재하게 된다(Kang, 2004).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서 콜라주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재료

와 기법으로 활용되어져 왔는데 이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

면 Kim(2011)은 콜라주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미적개념을 종

이, 옷감, 사진 등의 이질적인 재료의 만남을 통한 다원성, 기

존의 것을 다시 조합, 중첩시켜 새로움을 추구하는 혼성성, 재

료의 우연한 만남을 통한 새로운 패션메세지의 상징을 불확정

성으로 분석하였다. 콜라주기법 중 포토몽타주는 패션일러스트

레이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으로 사진을 오려 그 부분

을 재조립하여 새로운 의미를 갖는 합성 이미지를 만드는 기법

이다. Kwon and Yoo(2004)와 Kim(2009)은 패션일러스트레이

션에서 포토몽타주 표현방법은 진실재현, 인체변형, 이질적 대

상물의 합성, 움직임의 합성, 전사, 미디어의 합성으로 나타났

다고 하였다. 이것은 사진이 가지는 사실적이고도 직접적인 화

면으로 기존 표현도구의 시각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작가

가 표현하고자 하는 패션이미지를 그 어떤 재료보다도 설득력

있고 빠르게 전달 할 수 있다고 하였다. Kim(2009)은 인체 혹

은 복식과 관련된 상황을 보다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실제감이 강화되는 패션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

되며 차용된 이미지는 다른 이미지로 재창조 될 뿐만 아니라

단순한 이미지 자체가 아닌 패션이미지에 대해 의미 있는 해석

과 상징을 부여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콜라주 패션일러스트레

이션은 기존 이미지를 분해하고 재조합하는 콜라주 기법의 과

정을 통해 작가의 심리가 사실적이고 상징적인 패션이미지로

새롭게 표현된다고 할 수 있겠다. 

 

2.3. 콜라주의 심리 치료적 효과

콜라주의 심리 치료적 효과는 작품을 제작하고 설명해 나가

는 과정 그 자체에 있는데 치료자는 내담자의 작품에 나타난

그림들을 분석하고 해석하면서 치료해 나가게 된다(Kang &

Lee, 2005). 콜라주의 심리 치료적 특성을 살펴보면 콜라주는

무수한 시각 이미지 속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이미지를 선택하

고 이를 창의적으로 재구성하여 자신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이미지를 회피 할 수도 있는 선택성과 회피

성의 특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주체자의 내적이미지를 표현하

는데 적합한 수단이며 작품제작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애착을 높일 수 있다(Park, 2010).

콜라주는 인간의 사고와 감정, 의지, 행동이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모으려는 통일적 방향성이 있는데 분산되어 있는

조각들을 조합함으로서 자신을 집중시키고 체계화하며 개념을

명료화하고 자신의 사고와 감정, 의지를 동원하여 조작하는 즐

거움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 할 수 있게 한다(Mori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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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s study(as cited in Joo, 2005); Park, 2010). 콜라주는

제작과정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한 저항, 공포, 수줍움 등

을 감소시켜 작품제작에 대한 거부감이 적다. 그러므로 감정표

현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적 감정의 표현을 쉽게 할 수 있게

하여 진정한 자아를 드러내고 자신도 모르는 본래의 모습을 발

견하고 내면의 통찰을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분노의 표출이나

내적감정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카타르시스나 해방감을 느끼게 해주며 완성된 작품을 통해 무

의식의 만족감을 준다(Hong, 2008; Im, 2002). 

이처럼 콜라주는 선택성과 회피성, 통일과 분산, 제작의 용이

함, 무의식의 상징적 표현 등의 심리 치료적 특성을 가진다. 콜

라주를 활용한 심리치료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Kim and

Kwon(2012)은 콜라주 미술치료가 품행장애 청소년의 공격성을

감소시키고 정서조절능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며 Sual

and Lee(2011)는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대한 자율신경계 활동에

다른 치료방법에 비해 짧은 회기동안 효과적인 스트레스 이완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An(2013)은 콜라주 집단미술치

료는 우울성향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문제행동 감소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우울, 불안과 주의 집중 문제에 효과적이라고 하

였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콜라주를 이용한 심리치료가 다

양한 심리적 문제점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콜라주 패션일러스트레이션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자아상 향

상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실험대상자의 심리적 특성을 알아본다.

2. 콜라주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자아상을 알아본다.

3. 콜라주 패션일러스트레이션 프로그램의 사전사후 검사를

통한 자아상의 변화를 알아본다.

3.2. 연구대상 및 실험기간

이 연구를 위한 연구대상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19세에서

24세 사이의 패션디자인을 전공하는 여대생으로 외모, 진학, 취

업, 사회진출 등에 관한 고민이 있고 심리 상담을 희망하는 5

Table 1.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lassification subject 1 subject 2 subject 3 subject 4 subject 5

Age 24 20 20 20 19

Features

· Insecurity about 

going to graduate 

school

· Worries about the 

future

· Appearance Complex

· Worries about the 

future

· Divorced parents

· Concerns about 

preparation for study 

abroad

· Appearance Complex

· Introvert personality

· Lack of sociality 

· Worries about major 

and aptitude

· Preparing transfer

Table 2. Collage fashion illustration program

Session Theme The Objectives of each session
Representation 

techniques

Begining

Pre-diagnosis 1

Orientation and signing pledge. Testing 

Ego-identity 

Understanding about the program 

Motivating, diagnose self-ego
Survey

DAP Diagnose personality and internal psychology Pencil drawing

Self-exploration
2 Self-portrait I Internal status, Searching for ego Photo montage

3 Clothes I want to wear Searching for ego Photo montage

Mid-session

Self recognition

4 External me, internal me Recognition of self-identity Photo montage

5
My appearance as a child (children’s 

clothing design)
Integration of past and present, psychological balance Assemblage

Expressing 

emotion

6 Fashion designs using artifacts
Psychologic analysis through the symbol and meaning 

of the materials
Photo montage

7
Fashion designs using natural 

objects

Analysis on identity through emotional stability and 

symbols
Photo montage

Regulation of

emotion

8 Fashion design using Mandara Recognition and control of emotion Photo montage

9 Self-portrait II Internal situation, self-recognition Photo montage

Final

Change of emotion, 

improvement in ego

10 Fashion design for me in the future Improving ego, Planning expectation and hope Photo montage

11 A gift for me (fashion tree) Improving ego, Planning expectation and hope Photo montage

Post diagnosis 12
DAP Diagnose personality and intnernal psychology Pencil drawing

Check Ego identity Diagnose Ego identity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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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선별하여 참여 동의서를 받고 실시하였다. 실험대상자 각

각의 구체적인 인적사항과 개인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실험기간은 2012년 9월 13일부터 2013년 2월 28까지 총 12회

기로 진행되었으며 주 1회, 콜라주 패션일러스트레이션 작품제

작 30분, 1:1 심층면접 심리상담 30분으로 하였다.

3.3. 연구도구 및 분석방법

대학생의 자아상 향상을 위한 실험 도구는 콜라주 패션일러

스트레이션 프로그램이며 자아상변화의 측정을 위하여 사전사

후검사로 자아정체감 검사와 인물화(DAP) 검사를 실시하였다.

콜라주 패션일러스트레이션 프로그램은 미술심리치료의 원리와

콜라주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을 접목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으로

대학생의 자아상 표현의 특징을 알아보고 자아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발한 것이다. 사전사후 검사를 포함하여 총 12회기이

며 단계적 목표인 초기, 중기, 후기로 구성되어 있다. 초기는

연구자와 실험대상자 사이의 신뢰감을 형성과 사전 진단검사를

통해 자아상을 분석하며 자아를 탐색하는 하는 단계이다. 중기

는 자기를 인식하고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여 자신의 정서를 이

해, 통찰하고 정서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후기에는 감정

전환과 자존감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하며 사후 진단검사를

통해 자아상의 변화를 알아보는 단계이다. 사전사후 검사를 제

외한 2~11회기에서의 콜라주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은 대부분 패

션매거진을 이용한 포토몽타주를 실시하였으며 5회기에는 원단

샘플을 이용한 콜라주기법인 앗상블라주 기법을 실시하였다. 콜

라주 패션일러스트레이션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2

에 제시하였다. 

콜라주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자아상의 분석은 형식

분석, 내용 분석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형식 분석은 표현

형식이 ‘어떻게 표현되었는가?’를 말하는 것으로 콜라주의 조각

수, 여백, 종이를 벗어남, 중첩, 자른 방법, 문자사용, 무채색 사

용, 공간배치 등에 따른 심리를 분석하였으며 분석기준은 선행

연구(Lee, 2009; Lee & Aoki, 2012; Og, 2005)를 바탕으로

하였다. 내용분석은 ‘무엇이 표현 되었는가?’를 분석하는 것으

로 패션, 인공물, 자연물, 인물 등이 의미하는 상징에 나타난

심리를 분석하였으며 선행연구(Jee, 2012; Kim et al., 2009;

Lee et al., 2001; Lee & Aoki, 2012; Lee & Ha, 2011;

Takahashi & Takahashi, 2009)를 바탕으로 하였다. 또 1:1 심

층 면접을 통해 실험대상자들이 자신의 작품에 대해 설명하는

주관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상담의 내용은 실험대상자의 동의

하에 녹취하여 반복해서 듣고 분석에 신중을 기하였다. 분석내

용은 심리 상담과 미술치료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미술치료

전문가인 박사 학위자 2명을 통해 내용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자아정체감검사는 Park(2003)이 개발한 ‘한국형 자

아정체감 검사’를 사용하였다. 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의 6개의 하위영역이 있으며 각 10

문항씩 총 60문항으로 구성되고 Likert 5점 척도로 SPSS 18.0

을 사용하여 사전사후 평균, 차이검증의 통계분석을 실시하였

다. 인물화(DAP)검사는 미술심리치료의 투사검사로서 그린 사

람의 무의식적 심리현상이 표현되는 검사로 평가되며 아동은

물론 성인의 자아상이 투사되는 검사법으로 임상에 널리 사용

되고 있다(Korean Art Therapy Association, 2000). 인물화에

대한 분석은 ‘오오도모의 인물화 성격검사 분석 표’에 의해 분

석하였으며 분석기준에 따른 상징적 의미에 따라 분석하였다.

 4. 결과 및 논의

4.1. 실험대상자의 심리적 특성

실험대상자의 심리적 특성은 사전 검사인 자아정체감 검사

와 인물화 검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실험대상자 1은 초기 상담

시에 진학에 대한 불안감과 진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였다. 자

아정체감 점수는 244점이며 주체성과 자기수용성, 친밀성이 높

게 나타나고 주도성과 목표지향성이 낮게 나타났다. 인물화에

서는 인물의 크기가 크고 달리고 있으며 눈을 크고 진하게 강

조하고 머리카락을 길게 표현하였다. 이는 자기주장이 강하고

활동적, 충동적, 도피적이며 경계심과 불안이 표현된 것으로 보

인다. 또 팔을 넓게 벌리고 있으며 손이 생략되어 있는데 적극

적인 욕구는 있으나 자신의 능력에 대한 무능감이 표현된 것으

로 보인다. 

실험대상자 2는 초기상담 시에 비만에 의한 외모콤플렉스와

진로에 대한 고민,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

었다. 자아정체감 점수가 214이며 미래 확신성과 자기수용성이

높게 나타나고 목표지향성과 주도성이 낮게 나타났다. 인물화

는 인물의 크기가 크며 상체부분은 필압이 강하나 하체는 약하

여 일정하지 않은 필압이 나타났다. 자기를 주장하고 싶어 하

는 심리와 불안정하고 충동적이며 욕구 불만이 표현되었다. 인

물의 표정이 무표정하고 실제 체형과는 다르게 아주 마른 체형

으로 표현하여 신체에 대한 콤플렉스가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또 두 다리를 서로 교차하고 있는데 이는 심리적으로 긴장을

하고 있으며 팔을 동체에 붙이고 있고 귀와 발가락이 생략되어

있는 등 소극적, 방어적, 의존적 성향이 표현되었다. 

실험대상자 3은 유학 준비와 비용으로 인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자아정체감 점수가 212점이며 자기수용성과 미래 확신

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주도성과 친밀성과 목표지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물화에서 전신을 그리라고 하였으나 인물

의 상체만 그렸으며 크기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났다. 동체가 기

울여져 있고 한쪽 눈을 가리고 있으며 팔은 동체에 밀착 되어

져 있다. 이것은 불완전한 느낌의 공상적 보상의 표현과 불안

정, 외부환경에 대한 적개심, 불쾌감차단, 소극적, 방어적 성향

을 표현한 것이다. 

실험대상자 4는 여성스럽지 못한 큰 키와 체격에 대한 신체

콤플렉스와 내성적 성격으로 인해 사회성이 부족한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자아정체감 점수가 157점이며 자기수용성이 가

장 높게 나타나고 다음은 주체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주도성과

미래 확신성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인물화에서 인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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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가 크고 희미한 선을 사용하였는데 자신을 주장하고 싶으

나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또 팔을 동체에

밀착하고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는데 이는 소극적, 방어적이고

도피적인 성향을 나타낸다. 

실험대상자 5는 전공에 대한 적성과 진로에 대한 고민이 주

된 호소문제였다. 자아정체감 점수가 221점이며 자기수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다음은 친밀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미래확

신성과 주도성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인물화에서는 인물이

상반에 위치하고 앉아있는데 이는 낙천적, 의존적 심리를 표현

한 것이며 손에 든 휴대폰에는 줄이 연결 되어 있어 의존적,

욕구불만의 심리를 알 수 있다. 다리를 교차하고 앉아 있는 것

은 심리적으로 긴장한 상태나 성적접근을 방어하려는 표현으로

분석 할 수 있다. 실험대상자 5명의 자아정체감을 비교하면 자

아정체감의 전체 평균은 실험대상자 1이 4.07로 가장 높으며

실험대상자 4가 2.6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실험대상자 5명의

하위요인별 전체평균은 자기수용성이 가장 높고 주도성이 가장

낮았다. 인물화 검사에서는 실험대상자 1, 2, 3, 4가 인물을 크

게 표현하여 자기 주장적 성향과 손의 생략과 숨김을 통해 무

능감, 자신감결여, 방어적인 태도가 나타났고 실험대상자 5는

앉아있음, 교차된 다리 등의 표현으로 의존적, 방어적 태도가

나타났다. 따라서 실험대상자 5명은 사전 자아정체감과 인물화

검사를 통해 자신의 능력과 재능에 대한 신뢰의 정도가 높으며

자신 주변의 일을 스스로 주도적으로 실행하려는 정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4.2. 콜라주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자아상 

실험을 통해 나타난 콜라주 패션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은 Table

3에 제시하였으며 작품에 나타난 자아상은 형식 분석과 내용

분석을 하였다. 

4.2.1. 형식 분석에 나타난 자아상

형식 분석은 콜라주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콜라주의

조각 수, 여백, 종이를 벗어남, 중첩, 자른 방법, 문자사용, 무채

색 사용, 공간배치 등에 따른 심리를 분석하였다. 실험대상자 1

은 초기에는 여백이 적거나 무채색을 많이 사용하는 등 강박,

무기력한 심리를 보이며 중기에는 사진을 찢어 붙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억압된 욕구의 표현을 의미하며 사진을 찢는 것

으로 치료적 효과를 볼 수 있다. 후기에는 자신의 미래의 모습

에 “최고의 자랑”이라는 문자를 붙여 강한 자기애와 심적 에너

지를 표현하였다. 

실험대상자 2는 초기에는 인물을 크게 표현하고 바탕 종이

를 벗어나는 등 보상 심리에 의한 자기강대를 표현하였으며 인

물을 기울여 붙이고 배경을 검정색으로 여백 없이 붙이는 등

현재의 불안정한 상황이나 강박, 우울감이 표현되었다. 또 전회

기에 걸쳐 작은 구멍을 내거나 작은 조각으로 종이를 잘라 붙

여 강박적인 성향이 보이며 인물이 중간에 주로 표현되어 자기

Table 3. Works of collage fashion illustration program

Sessions 2 3 4 5 6 7 8 9 10 11

Theme Self-portrait I

Clothes I 

want to 

wear

External me, 

internal me 

My 

appearance 

as a child 

Fashion 

designs 

using 

artifacts

 Fashion 

designs 

using natural 

objects

Fashion 

design 

using 

Mandara 

Self-portrait 

II

Fashion 

design for me 

in the future

A gift for me

 (Fashion tree)

Subject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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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적 성향이 나타났다. 후기에도 작은 조각으로 모자이크하

는 등 강박적인 성향이 표현되었으나 무채색 사용이 적어져 심

리적인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실험대상자 3은 초기와 중기에는 공간배치가 위쪽에 위치하

는 경우가 많아 불안감이 표현되었다. 후기에는 조각의 수가 많

아지고 여백도 줄어들었으며 인물이 중앙에 위치 하는 등 심적

에너지가 많아지고 자기중심적인 심리가 표현되었다. 

실험대상자 4는 초기에는 무채색 사용이 많고 경계 없는 얼

굴을 표현하여 우울, 무기력, 자신감 결여의 표현이 나타났으며

후기로 갈수록 채도가 높은 색을 많이 사용하고 조각수가 많아

지는 등 자존감이 향상되고 심적 에너지가 많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또 인물을 주로 중앙에 표현하여 자기중심적인 성향임을

알 수 있었다. 

실험대상자 5는 전반적으로 여백이 많고 조각수가 보통이거

나 적어 다른 실험대상자와 비교해 볼 때 심적 에너지가 약한

것으로 보이며 후기에 자아상이 커지고 여백이 적어진 것은 자

존감이 향상되고 심적 에너지가 많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공간

배치는 중간과 위쪽, 왼쪽에 배치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수동

적이며 정신적, 내적인 성향의 표현으로 보인다. 

4.2.2. 내용 분석에 나타난 자아상

실험대상자 1은 초기 상담 시에 진학에 대한 불안감과 진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였다. 초기와 중기에 깃털 장식과 흑백으로

표현된 자화상, 상체보다 큰 하체, 작은 꽃과 레이스 원단을 사

용하는 등 경계심과 의존성, 불안감을 상징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후기로 갈수록 깃털과 꽃장식이 사라져 의존성의 표현

이 줄어들고 측면을 향하던 인체가 정면으로 표현되어 경계심과

회피의 성향이 줄어들어 든 것을 알 수 있다. “최고의 자랑”이라

는 문구와 별의 표현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열정, 자존감과 자

기애의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자존감이 높고 자기

중심적인 표현이 많으며 자기애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실험대상자 2는 초기상담 시에 외모콤플렉스와 진로에 대한

고민,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초기와

중기에는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거나 사라진 얼굴, 기울어진 자

세, 바탕을 검게 가득 채우고 몸을 측면으로 돌리는 등 자아약

소, 불안정감, 우울감이 표현되었다. 후기에서는 흑백으로 눈을

크게 강조하고 입을 딸기로 표현하는 등 우울감은 여전히 가지

고 있으나 화려한 화장, 별의 표현 등으로 자존감도 표현한 것

을 알 수 있다. 

실험대상자 3은 유학 준비와 비용으로 인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초기와 중기에는 한쪽 눈을 가리거나 눈을 감고 얼굴

Table 4. Analysis of collage fashion illustration

Subject Features of type analysis Features of content analysis Psychological changes

1

· Number of pieces: Regular → Many

· Ripping up: Session 8, 9 

· Using text: Session 10 

· Colorless: Used a lot at the beginning

· Spatial composure: Concentrated in the 

center

· Ornaments of feather and lace 

→ Ornament of jewel

· Face and body toward sides 

→ Expressed to the front

· Ornament on top of the head

→ Disappeared

· Psychological energy gets bigger

· Expression of incompetence gets less 

· Self-centered

· Dependent → Self-ego

· Less wariness and avoidance

· Less intellectual complex

2

· Number of pieces: Regular → Many

· Margin: None in session 4

· Colorless: Session 3, 4, 9

· Spatial composure: Concentrated in the 

center

· No boundary and outlines on the face 

→ Boundary shown up

· Face and body toward sides → Expressed to 

the front

· Psychological energy gets bigger 

· Session 4- Obsession and depression 

· Self-centered

· More self-ego

· Less wariness and avoidance

3

· Number of pieces: regular

· Margine A lot → few

· In session 11-beyond papers

· Colorless: Session 2, 9

· Spatial composure: Up, middle

→ Entire, middle

· Face with 4 directions →Frontal face

· Cover eyes, Face toward sides →Express eyes, 

Frontal face

· Curly hair, knit materials →High heels

· Psychological energy gets bigger

· Unstable→ Stable

· Insecurity, Pressured, Deffensive → enhanced 

self-ego

· Dependency → A sense of superior

4

· Number of pieces regular → A lot

· Margine: Regular, a lot → few

· Text: used in session8, 9, 10

· Colorless: relatively used a lot 

· Spatial composure: concentrated in the 

center

· No boundary and outlines on the face → 

Boundary shown up

· Black and big jackets → Clothes showing the 

body-line with vivid colors

· Hiding hands → Expressing

· Psychological energy gets bigger

· Depression, incompetency → improved self-

ego and confidence 

· self-centered

· Repressing aggressiveness, avoidant attitude 

→ Practical confidence restored

5

· Number of pieces: regular and few

· Margin: A lot → few

· Colorless: Used in session 4, 6, 11

· Spatial composure: concentrated in the 

center

· No facial expression → Smiling

· Crossed arm → disappeared

· Body toward sides→frontal expression

· Psychological energy gets bigger

· Self-centered

· Become optimistic

· Enmity disappeared

· Less wariness and avo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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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측면으로 돌리며 니트 소재를 사용하는 등 심리적인 불안감

과 회피적, 방어적인 자세가 표현되었다. 후기에는 그림자를 표

현하여 불안감은 아직 남아 있으나 미래의 모습을 성공한 디자

이너로 표현하고 하이힐과 위로 향한 나뭇가지 등의 긍정적인

자아를 표현하였다. 

실험대상자 4는 초기상담 시에 신체콤플렉스와 내성적 성격으

로 인해 사회성이 부족한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초기와 중기

에는 바탕과 구분이 없는 얼굴라인과 검은 색의 큰 외투, 큰 머

리 장식 등 자신감 결여, 외모콤플렉스, 지적 열등감의 표현을 하

였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진행 될수록 나무와 꽃을 이용한 디자

인으로 미래에 대한 꿈과 목표를 표현하였으며 후기에는 보석,

화려한 머리장식과 메이크업, 인체라인을 드러낸 채도가 높은 컬

러의 옷을 표현하여 자존감이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실험대상자 5는 전공에 대한 적성과 진로에 대한 고민이 주

된 호소문제였다. 초기와 중기에는 솜으로 만든 외투, 팔짱을

낀 자세 등 의존적인 성향과 적대감을 표현하였으며 자화상에

서는 무표정하며 눈을 따로 오려붙여 외부에 대한 방어적 표현

을 하였다. 후기에는 얼굴을 가리고 있던 머리가 사라지고 얼

굴을 드러냈으며 활짝 웃은 표정의 자화상을 표현하였다. 이는

적대감이 사라지고 긍정적 심리로 변화 하였으며 경계심과 회

피 성향이 줄어 든 것을 알 수 있다. 후기에도 불안감과 방어

심리가 나타났다.

4.3. 콜라주 패션일러스트레이션 프로그램의 사전사후 검사

를 통한 자아상의 변화

자아정체감 검사에 나타난 전체 점수와 평균은 실험대상자

5명 모두 상승하였으며 사전 자아정체감 검사의 결과와 같이

실험대상자 1의 점수가 4.68로 가장 높고 실험대상자 4가 3.13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실험대상자 5의 점수가 가장 높게 상

승하였으며 실험대상자 4의 점수가 가장 낮게 상승하였다. 실

험대상자 1은 사전 4.07에서 사후에는 4.68로 평균점수가 상승

하였고 실험대상자 2, 3, 5는 사전에 평균점수가 3점대였으나

사후에는 4점대로 상승하였으며 실험대상자 4는 사전에 2.61에

서 사후에 3.13로 평균 점수가 상승하였다. 이는 Hwang et

al.(2012)의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실험대상자 1은 상에서 최상,

실험대상자 2, 3, 5는 평균에서 상의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며 실

험대상자 4는 하에서 평균에 가까운 수준으로 변화하였다. 또

대학 4학년은 대체적으로 저학년 보다 자아정체감이 높게 조

사되었다고 하였는데 4학년인 실험대상자 1의 자아정체감이 상

대적으로 높은 것은 이와 같은 결과이다. 실험대상자 5명의 사

전사후 점수의 차이검증에 의한 결과는 모두 p<.001로 나타나

실험대상자 5명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자아정체감의 6개

하위 요인 중 사전사후점수의 평균이 가장 높은 것은 자기수용

성이며 가장 낮은 것은 주도성으로 나타났다.

6개 하위요인 모두 5명의 평균 점수가 상승하였으며 사후 평

균점수는 사전 점수에 비하여 목표지향성이 가장 많이 상승하

Table 5. T-test of between pre and post ego identity

Division subject 1 subject 2 subject 3 subject 4 subject 5 Total mean

Ego identity

pre-mean 4.07 3.56 3.53 2.61 3.68 3.47

post-mean 4.68 4.36 4.15 3.13 4.52 4.15

 t-value -4.580*** -4.722*** -5.333*** -3.617*** -7.167*** -10.891***

The 

subordinate 

factors

Initiativeness

pre-mean 4.40 3.8 3.7 2.7 3.5 3.62

post-mean 4.80 4.2 4.3 3.0 4.6 4.18

t-value -2.449* -0.269 -3.674** -1.964 -3.973**  -5.209***

Self-receptiveness

pre-mean 4.3 4.0 4.5 3.3 4.7 4.16

post-mean 5.0 4.8 4.6 4.1 4.9 4.68

t-value -1.769 -2.058 -.264 -2.449* -1.000 -3.366***

Confirmativeness 

for future 

pre-mean 4.2 4.5 3.9 2.4 3.0 3.6

post-mean 4.8 4.7 4.4 3.2 4.8 4.38

t-value -1.964  -.688 -1.343 -2.228* -4.070**  -4.534***

Goal 

orientedness

pre-mean 3.8 2.5 3.2 2.5 3.4 3.08

post-mean 4.4 4.4 3.9 2.6 4.7 4.00

t-value -1.152 -4.146** -2.689* -1.000 -3.284*  -4.978***

Subjectivity

pre-mean 3.4 3.2 2.7 2.2 3.1 2.92

post-mean 4.4 4.2 3.5 2.6 3.7 3.68

t-value -3.873** -2.023 -4.000** -1.078 -2.250*  -5.161***

Intimacy

pre-mean 4.1 3.4 3.0 2.6 4.0 3.42

post-mean 4.7 3.9 4.0 3.0 4.4 4.00

t-value -1.616 -1.464 -3.873**  -.885 -1.809  -3.900***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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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자기수용성이 가장 적게 상승하였다. 사전사후의 차이검

증에서는 6개 하위요인 모두 p<.001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실

험대상자 1은 주체성, 주도성에 실험대상자 2는 목표지향성에

실험대상자 3은 주체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에 유의미

한 차이가 있었으며 실험대상자 4는 자기수용성에 실험대상자

5는 주체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전사후 자아정체감의 차이검증에 대한 구체적인 내

용은 Table 5와 같다.

인물화 검사에 나타난 자아상의 변화를 알아보면 실험대상

자 1은 사전 인물화 검사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은 강

하나 도피적, 의존적, 무능감을 가진 성향으로 인하여 자신의

일을 주도적으로 실행하려는 의지가 낮게 나타났다. 사후 인물

화 검사에서는 동적인 표현에서 정적인 표현으로 충동적, 도피

적 심리에서 안정된 심리로 변화하였고 넓게 벌린 팔은 아래로

내려져 적극적, 공격적 욕구에서 안정적인 심리로 변화하였다.

또 손의 생략에서 표현으로 무능감이 줄어든 것으로 변화되었

다. 자아정체감 검사에서는 주도성이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는

데 생략 된 손이 사후 검사에서 표현된 것은 무능감이 줄어

든 것으로 자신의 일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고자 하는 주도성이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험대

상자 2는 사전사후 인물화에서 일정치 않은 압력의 선에서 일

정하고 진한 선으로 변하였는데 이는 불안정한 심리에서 자기

확신으로 변화한 것을 상징한다. 다리가 교차된 것에서 분리된

것, 몸에 밀착한 팔과 뒤로 감춰진 손이 모두 앞으로 표현되고

분리된 것은 방어적인 심리가 사라진 것을 의미한다. 사전에 무

늬가 없던 의복에는 아름다움과 성취를 의미하는 나비와 꽃무

늬가 전체적으로 그려져 있다. 자아정체감에서 목표지향성이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인물화에서 일정하고 진한 선으로 변

화 한 것, 다리, 팔 등이 분리되고 꽃과 나비를 옷에 표현한

것은 자기 스스로가 목표를 실현하려는 목표지향성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을 사료된다. 실험대상자 3

은 사전사후 인물화 검사에서 기울어진 자세에서 안정된 자세

로 변화하여 불안정에서 안정적 심리로 변화하고 눈을 가린 것

에서 모두 표현된 것은 적개심에서 수용적 심리로 변화한 것으

로 보인다. 손은 사전에 그리지 않았는데 사후에는 책을 쥐고

있는 손으로 표현하여 학업에 대한 욕구가 표현된 것으로 변화

하였다. 자아정체감에서 주도성, 친밀성, 주체성, 목표지향성에

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손의 생략에서 책을 쥐고 있는

손으로 표현한 것은 주도성과 목표지향성이 변화한 것과 관련

이 있으며 눈을 가린 것에서 모두 표현 한 것은 친밀성의 상

승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실험대상자 4는 사전

사후 인물화 검사에서 희미한 선에서 진한 선으로 변화하여 내

성적, 소심함에서 자기주장적 심리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팔을 동체에 밀착한 것에서 가슴에서 교차한 것으로 소극적, 방

어적 태도에서 회의적으로 변화하였다. 사후 검사에서는 자신

감 있고 성숙한 이미지의 여성으로 표현되었는데 이는 프로그

램 진행 후 자존감이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실험대상자

5는 사전 검사에서 방안에 앉아 있고 다리를 교차한 것에서 사

후에 야외에서 걷고 있는 것으로 의존적, 방어적 심리에서 행

동적, 자립적으로 변화하였으며 방어적 심리도 표현되지 않았

다. 또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는 것에서 강아지 줄을 쥐고 있

는 것으로 의존의 대상이 무생물에서 동물로 변하였다. 이는 의

Table 6. Changes of self - image appeared in DAP

subject 1 subject 2 subject 3 subject 4 subject 5

Sessions pre-test post-test pre-test post-test pre-test post-test pre-test post-test pre-test post-test

DAP

Changes of 

standard in 

personality 

analysis

· Behavior (Mobile → 

Immobile)

· Arm (Spread→ Down) 

· Hand 

 (None→ Yes)

· Pen pressure 

 (Constant→ Inconstant, 

Regular→ Think)

· Leg(Crossed→ Separated)

· Arm (Put together→ 

Separated)

· Patterns of clothes

 (Non→Flower, Butterfly)

· Posture 

 (Deviated→ Straight)

· Eyes 

 (Covered → 

Expressing)

· Hand (None→ Yes)

· Holding in hand

 (None→ Book)

· Line 

 (Weak→ Strong)

· Arm (Put together

 → Separated)

· Hand (In the pocket

 → Crossed at the 

 level of the chest)

· Position 

 (Up → Up, Right)

· Appearance 

 (Sit→ Walk)

· Leg (Crossed→ 

Separated)

· Holding in hand

 (Mobilephone→ Puppy)

Changes in 

symbolic 

meanings

· Avoidant, impusive

 → Stable

· Powerful, Aggressive

 → Stable

· incompetent

 → competent

· Unstable, frustration → 

Assertive, self-

confirmative

· Defensive → Undefensive

· Creating a desire for 

achievement 

· Unstable→ Stable

· Enmity, displeasure 

 Block→ release enmity

· Creating a desire for 

study

· Lack of assertion → 

assertive, self-

confirmative

· Timid, defensive, A 

sense of guilty, difficult 

to contact → skeptical, 

hostile

· Optimist→ masculine

· dependent → Acting, 

independent

· Defensive → 

Undeffensive

· Object to rely on 

(Inanimate object → 

An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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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적 성향은 남아 있으나 그 대상이 감정이 없는 기계에서 정

서적 교감이 가능한 동물도 대체된 것을 알 수 있다. 사전사후

인물화와 이에 나타난 자아상의 변화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5. 결 론

이 연구의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대상자 5명의 심리적 특성을 알아본 결과 자아정

체감은 6개 하위요인 중 전반적으로 자기수용성이 높게 나타나

고 주도성이 낮게 나타났다. 특히 실험대상자 1은 주체성, 실험

대상자 2는 미래확신성, 실험대상자 3, 4, 5는 자기수용성이 가

장 높게 나타났다. 인물화 검사에서 실험대상자 1, 2, 3, 4는

인물을 크게 표현하여 자기주장적 성향이 나타났고, 손의 생략

과 숨김을 통해 무능감, 자신감결여, 방어적인 태도가 나타났으

며 실험대상자 5는 앉아있음, 교차된 다리 등의 표현을 통해 의

존적, 방어적 태도가 나타났다. 따라서 실험대상자 5명은 자신

에 대한 신뢰는 강하나 자신감결여로 인한 실행능력이 부족한

심리적 특성을 가진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인물의 크

기는 자기수용성, 손은 주도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콜라주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형식과 내용 분석을 통

해 자아상을 알아본 결과 형식 분석에서 초기와 중기에는 적거

나 보통의 조각 수, 여백이 없음, 무채색이 많음, 손으로 찢기

등의 형식을 통해 심적 에너지가 적음, 무기력, 억압된 욕구의

자아상을 나타내었다. 후기로 갈수록 조각수가 많음, 무채색이

적음, 문자사용의 형식으로 심적 에너지가 많음, 자존감 향상

등의 자아상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전 회기에 걸쳐 중간의

공간배치로 인해 자기중심적 성향의 자아상이 나타났다. 내용

분석에서는 초기와 중기에 깃털과 솜, 니트 소재의 표현, 인체

와 얼굴이 측면을 향함 등을 통해 의존성과 회피, 경계심 등의

자아상이 나타났다. 후기로 갈수록 보석, 화려한 메이크업, 하

이힐의 표현 등을 통해 자존감 향상의 자아상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콜라주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서 형식은 심적

에너지, 무기력, 억압, 자존감, 자기중심적 성향 등의 자아상과

관련 있음을 알 수 있고 패션표현의 내용은 의존성, 회피, 경

계심, 자존감 등의 자아상과 관련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콜라주 패션일러스트레이션 프로그램에 의한 자아상의

변화를 알아본 결과, 자아정체감 검사에서 실험대상자 5명이

모두 자아정체감의 상승을 나타내었다. 특히 실험대상자 5가

가장 많이 상승하고 실험대상자 4가 가장 적게 상승하였다. 자

아정체감의 하위요인 중에는 주도성, 목표지향성과 주체성이 많

이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전사후 인물화의 변화를 살펴

보면, 손의 생략에서 표현으로, 선의 약함에서 진함으로, 팔과

다리의 밀착과 교차에서 분리로, 의복에 무늬 없음에서 나비와

꽃무늬가 나타남으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자아상

이 무능감에서 능력감으로, 내성적인 성향에서 자기 확신으로

변화하고 방어심리가 사라지고 성취 욕구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콜라주 패션일러스트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실

험대상자 모두는 주도성, 주체성, 목표지향성의 자아정체감의

향상에 따라 자존감과 능동적인 실행의지가 향상되어 부정적인

자아상에서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변화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이 연구를 통해 콜라주 패션일러스트레이션 프로

그램은 대학생의 자아상 표현과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또한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이 패션디자인의 기능

뿐 만 아니라 내면의 정서 상태를 진단하는 심리 치료적 가능

성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자기문제와 정체감의 혼미를 겪

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콜라주 패션일러스트레이션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면 긍정적 자아상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수와 대상이 제한적이기

에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에

서는 프로그램의 일반화를 위해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 가를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며 연구대상

을 확대하여 연구를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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